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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랑스

7-1 프랑스 대형유통매장 인터마르쉐(Intermarché), 소비자 트렌드를 읽다

  주요내용

 ‌�프랑스, 설탕과의 전쟁

  - ‌�최근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에서 더욱 뜨거워진 ‘설탕 과다섭취’에 대한 논의는 프랑스에서도 꾸준히 

상기되고 있음

  - ‌�프랑스는 2012년 이후 당이 첨가된 음료에 꾸준히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2014년 프랑스의 평균 설탕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하루 설탕 권장량 25g의 3배에 달하는 약 70g인 실정

ㅣ6단계 설탕 디톡스 디저트ㅣ

 ‌�‘건강, 웰빙(well-being)’을 마케팅에 이용한 인터마르쉐의 신의 한수

  - ‌�프랑스 유통시장의 14%를 점유하고 있는 프랑스 3대 대형유통업체 인터마르쉐는 당을 줄이려는 현 상황을 

마케팅에 적용하여 2016년 4월 ‘설탕 디톡스’ 캠페인용 PL(자체브랜드)상품, 쇼콜라 크림 디저트를 출시

  - ‌�인터마르쉐는 마케팅업체 마르셀(Marcel)과 공동으로 현 프랑스인의 과도한 설탕 섭취량을 경고하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디톡스 캠페인은 디저트의 당도를 -5g, -10g, -20g, -30g, -40g, -50g, 6단계로 나누어 소비자들이 6일 

동안 점차적으로 당분을 줄일 수 있도록 기획

  - ‌�설탕 디톡스 캠페인은 TV, 라디오, 신문 광고, 포스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4월 5일~7일까지 

시범적으로 파리 근교에 위치한 Clichy 점에서 최초 실시, 소비자들의 참여 반응 분석하여 결과에 따라 

확대 계획 검토 중에 있음

  - ‌�인터마르쉐는 이전에 이미 음식 쓰레기 줄이기 위한 ‘14년 못생긴 채소·과일 할인 판매, ‘15년 못생긴 

비스킷 할인 판매, 소비자의 신선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15년 가장 신선한 오렌지 주스 찾기 

캠페인 등을 진행한 바 있음

 시사점

 ‌�인터마르쉐의 이색적인 캠페인은 마케팅 전문 업체와의 합동 작품으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유통업체들의 

경쟁 속에서 가격 외에 승부수를 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독특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으로 꼽을 수 있음

 ‌�식품 경향을 정확히 읽어낸 이러한 마케팅 전략과 홍보 투자는 앞으로 프랑스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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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전반적으로 당류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한국 가공식품 수출

업체들도 이 점을 유의하여 수출 제품을 선별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 

방법을 구상할 것을 권장

 ‌�앞으로 유럽 식품 시장의 주요 표어는 환경, 건강, 공정성 등 사회적·도덕적 가치와 결부된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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